
“지금은 지친 마음을 차분히 돌볼 시간”
GIST 공과대학, 학생 정서 회복 돕는

마음챙김 원예 프로그램 열어
- GIST 공과대학, 출범 첫해 기념해 마음챙김 원예 프로그램 개최…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 

김외숙 대표 강연과 원예 체험 진행, 대학(원)생 스트레스 재해석 및 자기 성찰 도와

- 직접 반려식물 가꾸며 치유와 교감 경험 공유하고 학업과 연구로 지친 마음 돌보며 동료와 
교류하는 계기 마련 “학업·정서적 성장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할 것”

▲ GIST 공과대학 마음챙김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토피어리를 들고 기념 촬영을 

하고 있다.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는 9월 16일(화) 오룡관에서 공과대학 대학(원)생

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원예 프로그램 ‘식물처럼, 나를 키우는 시간’을 성황리에 개

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공과대학의 첫해를 기념해 마

련된 행사로,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회

복을 돕기 위해 열렸다.

행사는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 김외숙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됐다. 김 대표는 식물

의 생존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

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.

이어진 원예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반려식물을 가꾸며 치유와 성찰의 경험

을 나눴다.

이날 행사에는 대학(원)생 70여 명이 참여했다. 



한 학생은 “반복되는 일상과 다소 건조하게 느껴졌던 학교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

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”며, “식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시 

숨 고르는 시간이 되어 큰 힘이 됐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또 다른 학생은 “짧은 시간이었지만 식물과 교감하면서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”

고 만족감을 드러냈으며, 한 대학원생은 “실험과 연구로 지쳐 있던 마음이 정리되

고, 함께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”고 말했다.

▲ 마음챙김 원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반려식물을 만들며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.

박지웅 공과대학장은 “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

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

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

고 밝혔다. 


